자마미 문워크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경유하여 역사가 깊은 항구의 경치를 조망하는 상쾌한 언덕 오르기

경로: 		자마미항 - 다카쓰키야마 산 - 자마미항
거리: 		3km(왕복)
소요 시간: 	40분
난이도: 	쉬움

개요
이 워킹에서는 자마미항에서 평화의 탑이라는 전쟁기념비를 경유하여 다카쓰키야마 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해발 0m인 곳에서부터 137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는 오르막길에서 상당히 땀을 흘리므로 주의해주세요. 편도 약 20분의 하이킹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느긋하게 즐기고 싶어질지도 모르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액티비티의 이름은 다카쓰키야마 산의 ‘달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에서 따왔습니다. 달 표면의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정
바다를 등지고 내륙을 향해 걸어서 자마미손 사무소와 초등학교를 통과하여 자마미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이미 산을 오르고 있을 무렵인데, 거기에서 곁길로 조금 나아가면 평화의 탑에 도착합니다. 평화의 탑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1,200명의 섬 주민과 군인의 위령비로서 자마미를 내려다보는 목마황 숲속에 세워졌습니다.

전몰자 위령비를 찾은 다음에는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서 앞쪽에는 넓은 납작돌을 깐 길, 오른쪽에는 계단이 보이는 곳까지 5분 정도 더 산을 오릅니다. 어느 경로든 다카쓰키야마 산 정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쪽 경로로 올라갔다가 다른 쪽 경로로 내려와서 일주하는 게 좋겠지요. 

산꼭대기에서는 동쪽에서 평온한 아고노우라 만의 파노라마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류큐 왕국 시대에는 오키나와와 중국 사이를 다니는 돛배가 여기에 닻을 내리고 순풍을 기다렸습니다(전망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고노우라 해변 산책도 추천합니다). 서쪽에는 우아한 호를 그리는 후루자마미 해변이 보입니다.

몸을 조금 식혔다면 왔던 때와 같은 길을 내려가서 자마미로 되돌아갑니다. 전신운동을 하고 싶다면 항구의 기념품 가게에서 노르딕 워킹 스틱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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